
 

2. 인증제도 

 

□ 국가 공인 인증제도  

 

○ 스위스 표준화기구인 SNV(The Swiss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민간 조직으로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기관으로 스위스시장 유통제품 전반에 대한 인증(즉 법규, 지침, 표준, 

관련 절차 등) 권한을 가지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WTO 등에서 스위스의 규격, 인증 관련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최저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식품첨가물, 양념류, 

품질, 가공·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 (스위스 보건부: www.bag.admin.ch). 

 

○ 한편, 스위스는 EU, EFTA와 인증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하였으며 EU에서 인정하고 있는 

스위스 인증기관은 NANDO에서 명시되고 있으며 현재 기준 총 47개 기관임. MRA에 따라 EFTA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EU 인증기관 또한 NANDO에서 분야별로 검색 가능. 

 

□ 스위스 수입업체, 수산물 에코 라벨 출시. 

 

○ 스위스의 수산물 수입업체인 Bayshore SA는 수산물 에코라인 fish4future를 스위스의 

독립적인 인증 및 검사 기관인 ‘q.inspecta GmbH’를 통해 인증 받았다고 발표함 

○ 이 인증은 에코 라발 개발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fish4future’의 인증은 이제 공식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위한 에코라벨의 기준이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 지지받고 있음을 

확인해줌. 



 

○ ‘fish4future’의 에코 라벨 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도매업자들의 확신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 받고 있음. 

 


